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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A total of 297 subjects aged between 18 and 28 were selected through con-
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25, 2011 using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5.0. Results: Differences in anger ex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
teristics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olent attitude depending on gender (t=3.003, 
p<.01). Violent action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year in school (F=3.279, p<.05) and whether there 
is a dual income families (t=-2.23, p<.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depending on year 
in school (F=4.553, p<.01), school record (F=15.18, p<.001) and the 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F=4.878, 
p<.01).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violent attitude and violent actions, except between violent ac-
tions and self-esteem. 10.3% of the variance in violent actions was explained by violent attitude, self-esteem and 
school in year and perceived acceptan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anger express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developing more specific programs to improve personality 
and self-control of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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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로, 일상생활에

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런 감정이다. 또한, 분노는 인

간의 감정 중 부정적인 정서로 분류되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여 해로움을 감소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분노는 인간에게 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며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적절한 분노

의 표현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rk, 2010). 

분노표현은 분노표출, 분노억압, 분노조절로 나눌 수 있는

데, 이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이

며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행동으로 분류된다(Gottlieb, 1999).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 신체적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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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데, 분노가 지나치게 표출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되

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악화되며 분노가 억제될 경우에는 부정

적 행동과 정서로 대치된다(Cho, 1991). 즉,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부적절하게 표현될 경우 신체적 ․ 심리적 불건강을 초

래하는데, 분노의 억제 및 회피반응은 불안과 우울, 자아존중

감 저하, 신경증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나 고혈압, 심

장병, 관상동맥질환, 암과 같은 신체적인 질환을 유발한다. 반

면에, 분노의 과도한 표현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인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노

의 적절한 표현은 신체적, 심리적 안녕 유지에 필수적 요소이

다. 따라서, 분노 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분노 자체가 문

제가 아니라 분노표현에 대한 인간의 반응행동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표출되는가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은 몸이 성숙하면서 독립적인 

역할을 원하나, 완전한 정신적 ‧ 경제적 독립이 늦어짐에 따라 

자율성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처한다. 또한, 이 시기는 심리적 갈등과 역동으로 분노

가 발생하는데, 분노는 주로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정한 가정 

및 학교환경, 상실감, 좌절감 등과 관련이 있다(Jeon, 2002). 

높은 수준의 분노는 난폭한 말투와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적대

감과 공격성을 유발하여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는 악순환을 초래한다(Compas, 1987). 

간호직업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다양한 의료진을 대하

는 서비스 직업인만큼,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수시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노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Prager, 1991). 적절한 분

노표현은 공격행동의 감소와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 도움을 주

는데, 분노 억압수준이 높은 사람은 억압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 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분노통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다(Jeon, 2002). 자아존중감이 불안정하면 일상생활의 결

과를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함으로 분노하게 된다.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은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이 미숙하여 분노를 폭력, 우울증,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표

현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분노는 학업과 대

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노와 적

대감을 많이 보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진로선

택,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의 문제는 학습능력을 저하시켜 전

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Kwag & 

Sung, 2009) 원만한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

다(Jang, 2002).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질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다양

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간호대학생

들이 실습에서 배운 지식과 간호기술을 토대로 간호실무를 적

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간호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간호대

학생들의 기능적인 분노 조절과 높은 자아존중감은 환자의 신

체적 ․ 정신적 안녕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며, 미래의 간호 주

역으로서 필요한 정서 및 인격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동의 

기본바탕이 되며(Chae, 2001), 간호대학생으로서 건전한 대

학생활을 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향후 전문직 간호사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성장발달과정 중 대표적인 과도기에 속해 

있는 대학생 집단 중 감정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비행의 주요 유발인자인 분노(Feindler, 1989)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분노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분노조절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자아존중감(Han, 2009)과 분노표현의 상관성

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위한 긍정

적인 분노표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에 다니는 간호대학생들이 인지

하는 자신의 감정적 분노에 대한 생각과 이에 따른 행동표출

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폭력적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므로 예비 간호사로서의 정서적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

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과 자아존

중감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간호대학생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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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간호대학생은 지방 소재 2개 대

학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

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분노표현에 있어

서 남녀 간의 차이를 본 결과는 본 연구대상 남학생의 비

율이 7%로 충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이기

에 남학생의 비율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주관적

인 판단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였 다. 분노표현 척도

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아의 방어기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간호대학

생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분노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가해행동으로 구성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S시와 G시 지역사회에 소재한 간호대학 

2곳을 편의 선정하였다. S시 간호대학은 280명의 재학생 중 

110부를, G시 간호대학에서는 400명의 학생 중 240부를 돌

려 총 350부를 설문지 응답을 허락한 간호대학생에게 배포하

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297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됨을 알려주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인 .15, 검정력(1-β)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최소인

원이 103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자는 총 297명이

었다.

3. 연구도구

1) 분노표현 

신체적 불만, 좌절 혹은 인지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쾌한 내적경험 상태의 발현으로(Kim, 2007) 

본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가해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도구는 한국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가해 행동과 관련된 항목들 

중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Choi 

(1998)와 Kim (2000)이 작성한 설문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간호계 교수 2인으로부터 설문지의 구성 타당

도에 대한 자문을 거쳐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1)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은 Kim 과 

Kim (1991)이 개발한 도구를 청소년 중심으로 Choi (1998)

가 수정하여 활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문항은 Choi (1998)의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를 기술한 5문항이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성 있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Choi (1998)

의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73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56이었다. 

(2) 폭력 가해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폭력 가해 행동은 따돌림, 신체적 폭

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 성폭력으로 나누어 한국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활용하여 설문지 문항을 

작성한 Kim (200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

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돌림에 관한 7문항과 신

체적 폭력에 관한 4문항, 언어적 폭력에 관한 8문항, 괴롭힘

에 관한 9문항, 금품갈취에 관한 2문항, 성폭력에 관한 문항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있었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하여 총 34~170점의 범위

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가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다. Kim (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신뢰

도는 Cronbach's ⍺=.92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00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Tafarodi와 Swann (2001)이 개발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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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 척도(Self-Liking/Self-Competence Scale - Revised 

Version, SLCS-R)를 Yang (2005)이 교육학자의 감수를 받

아 번안하여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분포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80

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farodi와 Swann (2001)의 연구에서 Cron-

bach's ⍺=.90이었으며 Yang (2005)의 연구에서는 Cron-

bach's ⍺=.8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95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

지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프로토콜 

교육을 받은 연구 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스스

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이해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읽어주고 이해시킨 후 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350부 배부하여 320부가 회수되었고(91.4%),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7부(84.9%)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측정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간의 차이검

정은 t-test 와 ANOVA, 유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Tukey 

사후 검정으로 사후 분석하였다. 

대상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

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노표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선별하기 위해 단

계적 다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 276명(92.9%), 남자 21명(7.1%)

로 여대생이 많았고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평균 20.76세로 18~28세까지의 범위로 나타

났다. 학교 성적은 대부분 중간 성적이었으며(52.6%), 가족서

열은 첫째가 160명(54.0%), 막내 93명(31.4%), 중간 36명

(12.2%)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있다는 응답자가(53.9%) 

무교라고 응답한 대상자 137명(46.1%) 보다 많았다. 혈액형

은 A형이 119명(40.0%), B형 77명(25.8%), O형 71명

(24.0%), AB형 30명(10.2%) 순이었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 280명(94.2%)이었으며, 부모와 2세대로 사는 

학생이 236명(7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생

이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라고 한 경우가 219명

(73.7%)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181

명(60.8%)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정도

간호대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분노에 대한 공격적 태도 

점수는 25점 만점에 평균 8.37점으로 평균 점수보다 낮았고, 

폭력 가해 행동은 170점 만점에 평균 37.51점으로 낮게 나타

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80점 만점에 평

균 57.01점으로 보통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1). 분노표

현 방식 중 폭력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항목은 성별(t=3.003, 

p<.01)이었으며, 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항목은 학년(F= 

3.279, p<.05)과 부모의 맞벌이 유무(t=-2.23, p<.05)이었

다. 사후 분석을 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보다 남

학생이 높았으며, 폭력 가해행동은 1학년 보다 3학년이, 맞벌

이를 하지 않는 부모를 둔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항목은 학년(F=4.553, p<.01)과 학교

성적(F=15.18, p<.001), 경제상태(F=4.878, p<.01)로 나

타났다. 사후 분석을 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2학년 보다 4학

년이 높았고,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간호대학생이 낮다

고 생각하는 간호대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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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Subjects (N=297)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n (%) or

M±SD

Violent attitude Violent action Self-esteem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21 (7.1)
276 (92.9)

10.33±3.75
8.21±3.06

3.003
(.003)

38.67±4.75
37.43±4.33

1.257
(.210)

55.95±9.12
57.09±8.87

-0.566
(.572)

Year in school 1
2
3
4

 90 (30.0)
 65 (22.0)
 79 (26.7)
 63 (21.3)

8.60±3.13
8.37±3.68
8.16±3.15
8.30±2.67

0.277
(.842)

36.64±3.80a

37.32±3.65
38.71±5.59

b

37.44±3.77

3.279
(.021)

57.31±8.13
54.41±10.19

a

56.35±7.13
60.05±9.73b

4.553
(.004)

School record High achieving
Middle achieving 
Low achieving 

 82 (27.7)
156 (52.6)
 59 (19.7)

7.86±2.55
8.38±3.16
9.13±3.83

2.627
(.074)

37.40±4.41
37.20±3.91
38.46±5.43

1.742
(.177)

60.39±8.16
a

57.44±8.28b

52.37±9.12
c

15.18
(＜.001)

Rank between
brothers

Firstborn
Middleborn
Lastborn
Single

161 (54.0)
 36 (12.2)
 93 (31.4)
 7 (2.4)

8.34±3.03
8.22±2.85
8.53±3.43
7.33±4.32

0.325
(.807)

37.63±4.44
37.06±3.94
37.37±4.26
39.14±6.49

0.520
(.669)

57.49±9.24
58.86±8.02
55.49±8.54
56.57±7.93

1.592
(.191)

Religion Catholic
Buddhism
Christian
None

 38 (12.9)
 47 (15.9)
 75 (25.1)
137 (46.1)

8.68±4.11
7.98±2.86
8.44±3.19
8.36±2.95

0.288
(.886)

37.32±3.77
37.81±4.50
38.03±5.04
37.08±3.89

0.693
(.597)

56.51±10.31
56.79±9.78
56.61±9.11
57.63±8.16

0.533
(.711)

Blood type A
B
AB
O

119 (40.0)
 77 (25.8)
 30 (10.2)
 71 (24.0)

8.35±3.23
8.40±2.66
8.83±4.49
8.15±2.93

0.326
(.807)

37.82±4.95
37.97±4.54
37.03±3.20
36.69±3.44

1.442
(.231)

57.23±8.94
56.55±8.87
56.33±6.83
57.31±9.68

0.175
(.913)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17 (5.8)
150 (50.4)
130 (43.8)

9.80±4.49
8.36±2.83
8.34±3.45

1.277
(.279)

37.27±7.64
37.39±4.04
37.77±4.49

0.313
(.869)

54.55±8.17
57.21±8.42
57.11±9.54

0.474
(.755)

Cohabitation Parents
Single parents
Parents+Grandpa-rents
Others

236 (79.4)
15 (5.0)
20 (6.8)
26 (8.8)

8.39±3.21
9.50±3.12
7.85±2.66
8.00±3.03

0.814
(.487)

37.40±4.08
39.67±7.30
37.65±4.49
37.23±4.59

1.320
(.268)

57.68±8.60
52.64±7.38
54.40±10.03
55.38±10.35

2.470
(.062)

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Live in affluence 
Live in average
Live in bad 

 34 (11.6)
219 (73.7)
 44 (14.7)

8.36±3.08
8.33±3.12
8.92±3.66

1.302
(.274)

38.61±5.25
37.27±4.10
38.32±5.16

1.116
(.349)

60.92±9.26a

56.93±8.32
54.92±9.94

b

4.878
(.003)

Dual income 
families

Yes
No

181 (60.8)
116 (39.2)

8.49±3.36
8.17±2.80

0.815
(.416)

37.11±3.84
38.28±5.11

-2.23
(.027)

56.86±9.24
57.45±8.30

-0.547
(.585)

Table 2. Scores of Subject's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Variables Range (score)    M±SD

Anger expression
Violent attitude
Violent action

 5~25
 34~170

 8.37±3.16
37.51±0.25

 Self-esteem 33~80 57.01±8.88

4. 대상자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 가해행동(r=.262, 

p<.0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

은 폭력 가해행동(r=-.149,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지만,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대상자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

하기 위해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모형에 넣고 회귀분석

을 시행한 결과, 학년, 폭력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이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2은 10.3%였다

(Table 4).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

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케이스 

진단 시 절대값 3보다 큰 이상점(outlier) 3개를 제거한 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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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ive Variables for Subject's Violent Action (N=297)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39.106 1.902 20.559***

Year in school 0.445 0.204 .128  2.176*

Gender -1.022 0.866 -.069  -1.180

Dual income families -0.870 0.466 -.108  -1.868

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0.353 0.418 .050  0.844

School record 0.201 0.348 .035  0.576

Violent attitude 0.313 0.071 .256  4.381***

Self-esteem -0.078 0.027 -.175  -2.831**

Adj. R2=.103, F=5.533, p＜.001

*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Subject's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N=297)

Variables

Anger expression

Self- 
esteem

Violent 
attitude

Violent 
action

r r

Anger
expression

Violent attitude 1

Violent action  .262** 1

Self-esteem  -.034  -.149* 1

*p＜.05, **p＜.001.

의 요인을 입력(enter)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Durbin-Wast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

한 결과 1.827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

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Tolerance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

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폭력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폭력적 태도(β= 

.258, p<.001)이며, 자존감(β=-.141, p<.01)과 학년(β= 

.128, p<.05)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

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03으로 나

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주변상

황에서의 분노에 대한 태도와 분노적 생각을 행동에 옮겼는지

를 확인하고, 분노표현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가해행동 점수는 낮게 나타났고 자

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대

상자들은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 발

생할 경우, 불안과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 ․ 사회적인 부적응

을 경험할 수는 있겠으나, 분노표현을 행동화할 가능성이 낮

고, 긍정적인 사고전환 능력이 높고 긍정적 자기 초점화를 증

가할 수 있는(Chae, 2001) 자아존중감 점수는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의 차이를 검증

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행동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표현의 성차가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Kisac, 2009; 

Moon, & Park, 2008)를 지지한 결과이나, 상반된 의견의 일

부 선행연구(Martinez, Schneiderer, Gonzales, & de Toro, 

2008) 결과에는 반하는 결과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성차에 

관한 분노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통일되게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 질 수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성차에 대한 지속적인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중 남학

생의 구성이 7%에 불과하므로 후속연구 시 남학생의 비율을 

증가시킨 연구를 한다면, 분노표현에 성차가 있다는 연구결

과를 좀 더 지지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에 대해 여대생은 긍정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남대

생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분노행동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

수를 나타낸 점을 고려할 때, 남자는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현



 Vol. 23 No. 4, 2012 457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하고 여자는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Howells & 

Day, 2003)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반응을 하는 

것은 남자가 더 많고 남자의 분노는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

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Han, 2009; 

Sigfusdottir, & Silver, 2009)를 고려할 때, 남학생들의 분노

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체력적 승화와 교육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대

처 프로그램이 예방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면 좋을 것으로 생

각된다. 

분노에 대한 폭력 가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

은 1학년 보다 3학년이,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를 둔 간호대

학생이 분노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자녀의 기대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달 심리학

적으로 이 시기는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특성을 스스로 인식

하여 자아평가를 하는 시기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대학생들

이 자신의 기대에 대한 만족감 충족이 분노행동에 미치는 영

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사고 전환을 도와줌으로 정서적 ‧ 신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적 특성별 자아존중감 차이에서는 2학년 보다 4학년

이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학교 성적이 높고 집안의 경제상태

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경제상태가 낮고 학교성적이 낮

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자신의 자아평가 결과가 자신의 기대수준에 도달할 때 긍

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Jeon, 2006)는 연구결과를 생

각할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사

회생활이나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학교성적이 높고 경제적 상태가 좋을

수록 자신이 기대하는 만족도를 높이고 자아평가 결과가 긍정

적이므로 자아존중감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성적과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Kim (2009)의 연구에서도 학교성적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으로 나타났듯이, 간호대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년도 중요하지만 학교 성적과 경제상

태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낮고 경

제적 수준이 낮은 대학생은 자아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

게 되어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어(Jeon, 2006) 학교생활에 소극적이며 무력감에 빠지기 쉬

울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으로 중요하다는 선행연구(Han, 2009)를 고려할 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다고 느낄수록 분노와 관련된 문제

를 잘 일으키게 되므로(Kwon, 1992), 이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

생에 대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이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 가해행동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은 폭력 가해행동과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폭력에 대한 태

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분노에 대한 긍정적 사고전환이 높을수록 분노행동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분노행동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많

지 않아 본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일반 대학생의 자아존

중감과 분노에 대한 연구(Suh & Yang, 2010)에서도 자아존

중감과 분노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

록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노와 공격성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

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Han, 2009)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무력감, 비합리적인 신념을 많

이 나타내며,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분노표출과 억제가 심해

지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Seo, 2007)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태도를 낮출 수 있는 

폭력 가해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격적인 태도, 자존감과 학

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2은 

10.3%였다. 따라서 폭력행동이 외현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는 간호대학생의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낮추고 자존감

을 높이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때 학년을 고려한 차

등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이다.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 대상자들은 분노표현

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상자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간호대학생의 분노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조

절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학년을 고려한 긍정적인 사고 전환

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하

는 바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알콜 중독, 인간관계 

문제, 아동 학대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가진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 등에 쉽게 빠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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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며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

위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며,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을 높

일 뿐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게 되므로

(Reasoner, 1982), 자아존중감 향상은 분노관리와 감정조절

을 위한 중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방식보다 간호대학생의 분노관

리에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분노에 대

한 감정표현이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은 분노에 대한 긍정적 사고전환과 자아존중감

은 높은 반면, 분노를 실행에 옮기는 행동 점수는 낮게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초기 성인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

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분노 표현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폭력 가해행동은 1학년 보

다 3학년이,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를 둔 대학생이 더 높았

고, 자아존중감은 2학년 보다 4학년이 높았고, 학교성적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

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낮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보다 자아존중

감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분노표현과 자아

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분

노행동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은 

폭력 가해행동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폭

력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

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분노에 대한 태

도, 자아존중감과 학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2은 10.3%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분노표현이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은 대상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노 감정

조절과 관리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며 자

아존중감의 중요 척도인 간호대학생의 기대 만족도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학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고 공격적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학년을 고

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노표현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건전

한 간호대학생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임

상 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과의 관계를 원만

하게 이끌어가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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